
SK, 사회적 MRO 행복나래 출범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매출 1200억원 … 사회책임 경영 모델로

SK그룹이 만든 국내 최대의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가 출범했다.

SK는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을 하는 행복나래(옛 MRO코리아)가 최근 정관 개정 등 사회적

기업 전환작업을 매듭지었다고 3월20일 발표했다.

행복나래는 앞으로 약 6개월 동안의 법적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정식 사회적 기업

이 전환된다.

매출 1200억원 상당의 행복나래는 수익금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행복나래는 대기업의 경영모델을 결합시킨 국내 최대의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국내 640여개 사회적 기업의

평균 매출은 10억원 안팎이다.

SK는 MRO 사업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최태원 회장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검

토한 끝에 2011년 8월 MRO코리아의 사회적 기업화를 결정했다.

행복나래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회책임경영(CSR)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SK는

자평했다.

행복나래는 협력기업을 선정할 때 일반기업보다 시장 경쟁력이 낮은 중소 사회적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

는 방식으로 구매 우선순위를 높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일반기업보다 30일 먼저 현금으로 선 결제하는 시스템

도 도입했다.

현재 20여곳인 사회적 기업 협력기업을 50여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액>도 2012년 70

억원에서 2013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으로 점차 높일 계획이다.

또 2012년 편부모 가정, 고령자, 국제결혼 이민여성 등 1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 취약 계층의

채용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행복나래는 3월1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전체 이사 7명 중 4명의 사외이사를 사회적 기업 전문가 출신들

로 선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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